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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LB 구단주,
7월 개막안 승인

경기 수 절반 축소

미국프로야구(MLB) 구단주들이 11일 MLB 

사무국이 준비한 7월 정규리그 개막 방안을 

승인했다. MLB 사무국은 이 제안을 메이저리

그 선수노조와 본격적으로 협상한다.

MLB 사무국은 정규리그를 미국 독립기념일

(7월 4일)이 있는 주간에 시작하기로 했다. 신

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여파로 

시즌이 늦게 시작되기에 정규리그 경기 수는 

팀당 162경기에서 82경기로 대폭 줄인다.

리그는 내셔널·아메리칸리그 대신 인접한 팀

끼리 벌이는 리그로 재편되고, 지명 타자를 모

두 도입한다. 리그 구분 없이 올해에만 10개 팀

씩 배정된 동부·중부·서부리그로 편성되는 

것이다.

다만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 협상의 핵심

인‘돈 문제’는 풀리지 않았다. 각 구단은 무관

중으로 경기를 치를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

입장료 관련 수입이 사라지는 점을 고려해 정

규리그와 포스트시즌 구단 수입의 절반을 선

수들과 공유하기로 했다. 

그러나 3월 MLB 사무국과 합의한‘코로나19 

임금 협상’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주장하는 선

수노조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.

MLB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코로나19 안전 

문제도 협상의 주제로 논의한다. 선수, 가족, 구

단 직원, 야구장 노동자 등을 위한 안전한 환경

을 어떻게 조성할지가 핵심이다.

K리그 개막에 전 세계 축구팬 열광

지구촌 축구팬들의 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. 코

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주요 축구리그가 중단됐기 

때문이다. 이런 가운데 지난 8일부터 무관중으로 

시작된 2020 K리그는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오아

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. 전 세계 축구팬들은 TV나 

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K리그 콘텐츠에 몰려드는 

중이다.

12일‘세계일보’에 따르면 개막일 전주월드컵경

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개막전은 

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중계었으며 

무려 360만 명 이상이 지켜봤다. 한국프로축구연

맹은 개막을 앞두고 세계 36개국에 중계권이 팔릴 

정도로 K리그가 주목을 받자 영어 중계와 자막을 동

원해 트위터와 유튜브로 공식 개막전을 생중계했다.

프로축구연맹이 12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 경기

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누적 접속자는 트위터 140만 

명, 유튜브 23만4,000명이었다. 여기에 경기가 끝난 뒤 

트위터를 통해 12일 오전 10시까지 접속한 인원 200

만 명을 더하면 모두 363만4,000여 명이 경기를 찾아

봤다.

트위터로 경기를 접한 340만 명을 국가별로 집계한 

결과 터키 축구팬들이 전체의 18%를 차지해 61만명 

이상이 K리그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. 축구 강국 브라

질(15%), 스페인(9%), 아르헨티나(7%) 등이 뒤를 이었

다. 축구가 일상인 이들 국가에서 경기가 치러지지 않

자 다수의 팬이 K리그를 대체재로 선택했음을 짐작할 

수 있다. 일본 축구 팬들도 7%에 달했다.

언론들도 K리그 개막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. 미국

의 ESPN은‘K리그는 축구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조

치를 취했는가’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라운드 경

기의 이모저모를 보도했다. 홈페이지를 통해 개막전을 

생중계한 영국의 BBC는 응원가 녹음 파일 등을 경기

장에 트는 등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

한 장치에 주목하기도 했다. 독일 키커는 서울 이랜드

의 독일 출신 공격수 수쿠타-파수가“현재 서울의 상

황은 전혀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다.”는 인터뷰를 인

용해 한국의 분위기를 전했다.

손흥민, 이시아 선수 시장 가치 1위

손흥민(27, 토트넘 홋스퍼)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

시아 선수의 시장 가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.

12일‘스포탈코리아’에 따르면 영국의‘90min’은 

최근 아시아 선수 시장 가치 TOP10을 공개했다. 

선수 개인 능력, 나이, 계약 기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

도출한 결과 손흥민이 6,400만 유로(약 6,900만 달러)

로 몸값 1위에 올랐다. 한국에서는 손흥민을 포함해 

이강인(발렌시아)과 황희찬(레드불 잘츠부르크)이 순

위권에 포함됐다. 

국적별로 일본이 4명으로 가장 많다. 그러나 나카지

마, 도미야스, 쿠보, 미나미노 4명의 시장 가치를 모두 

더해도 손흥민에게 못 미친다.

◈ 영국 90min 선정 아시아 선수 시장 가치 TOP10

1. 손흥민(토트넘 홋스퍼) : 6,400만 유로, 한국

2. 나카지마 쇼야(FC포르투) : 1,600만 유로, 일본

3. 사르다르 아즈 문 (제니트) : 1,450만 유로, 이란 

4. 이강인(발렌시아) : 1,350만 유로, 한국

4. 도미야스 다케히로(볼로냐) : 1,350만 유로, 일본

4. 쿠보 타케후사(마요르카) : 1,350만 유로, 일본

7. 황희찬(레드불 잘츠부르크) : 1,000만 유로, 한국

7. 미나미노 타쿠미(리버풀) : 1,000만 유로, 일본

9. 애런 무이(브라이튼 앤 호브 앨비언) : 950만 유

로, 호주

10.매튜 라이언(브라이튼 앤 호브 앨비언) : 800만 유

로, 호주

▲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2020 K리그 개막전 모습
▲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에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- 디트

로이트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연주 중 성조기가 펼쳐지고 있다.


